
강진고려청자박물관
김재범 기자의 투얼로지｜3월이 오기 전에 맛 봐야할 음식들

통영항 여객터미널과 가까운 서호시장에서는 겨울 별미 물메기
가 살아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온상승으로 어획량이 줄
면서 요즘 이곳에서는 어른 팔뚝만한 물메기 한 마리가 4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한기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낮에는 제법 온화한 기온을 느낄 수 있다. 겨울이 어느
새 분주한 걸음으로 물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
2∼3주 정도 지나면 전국에 봄소식이 무성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놓치면 아쉬운 것이 늦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별미들이다. 때마침 한국관광공사(사장 안
영배)는 ‘2020년 2월 추천 가볼 만한 곳’으로 ‘이야기가
있는 겨울음식’이라는 테마 아래 겨울 별미가 유명한
예산, 거제와 통영, 정선과 영월, 벌교와 장흥을 선정
했다.

뀫얼큰하면서 시원한 국물, 예산 어죽(예산 예당호 일대)
어죽은 우선 붕어, 메기, 가물치, 동자개(빠가사리)

등의 민물고기를 푹 끓여서 고춧가루 풀고 갖은 양념
과 민물새우를 넣어 시원한 국물을 낸다. 여기에 불린
쌀, 국수와 수제비를 넣어 죽을 끓인다. 마지막으로 다
진 고추, 들깨가루, 참기름을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예당호 근처에는 어죽, 붕어찜, 민물새우튀김 등을 파
는 식당이 모여 있다. 예당호에는 402m의 예당호출렁
다리와 5.2km의 느린호수길이 있어 호숫가 산책에 좋
다. 국보 49호인 대웅전과 삼층석탑, 성보박물관 등이
있는 수덕사와 한국고건축박물관, 윤봉길 의사 유적
(사적 229호) 등도 함께 볼만하다. 인근 덕산온천에는
최근 무료 족욕장을 개장했다.

뀫한려수도 대표하는 별미, 거제 대구와 통영 물메기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외포항)/통영시 새터길(서호시장)

거제 외포항은 한때 전국 출하량의 30%를 차지했던
대구 산지다. 이곳 식당에서는 탕-튀김-찜 등 대구요
리를 코스로 맛볼 수 있다. 통영의 별미는 볼품없는 외
관과 달리 요즘 ‘금메기’로 불릴 정도로 대접받는 물메
기다. 이른 오전에 통영 서호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물
메기를 볼 수 있다. 물메기탕은 중앙시장 횟집에서도
맛볼 수 있다. 몽실몽실한 식감의 살과 시원한 국물이
매력적이다. 외포항서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두모몽돌

해변은 호젓한 어촌과 자그마한 몽돌 해변이 있는 곳
으로 거가대교의 감상 포인트다. 통영 봉평동의 봉수
골은 미술관, 책방, 찻집, 게스트하우스 등이 모여있어
조용한 겨울 산책에 좋다.

뀫소박하지만 정겨운 시장 음식, 메밀전병, 콧등치기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정선아리랑시장)/영월군 영월읍
서부시장길(영월서부시장)

정선아리랑시장에서는 면이 굵어 콧등을 친다고 붙
은 콧등치기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국수가 올챙이처
럼 생긴 올챙이국수가 대표 음식이다. 영월서부시장에
는 메밀전병 골목이 있다. 최근에는 닭강정도 입소문
이 제법 나 사람이 찾는다. 정선과 영월에는 아리힐스
스카이워크나 동강사진박물관 등의 명소가 있다.

뀫푸짐한한상차림의겨울진미,벌교꼬막과장흥매생이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벌교꼬막정식거리)/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3길(정남진장흥토요시장)

꼬막의 고장 벌교에서는 요즘이 가장 꼬막의 맛이
좋고 많이 나는 시기다. 벌교 읍내에는 데친 참꼬막과
꼬막전, 꼬막회무침 등으로 상을 차린 꼬막정식을 내
세운 식당이 많다. 벌교는 또한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
맥’의 무대가 된 고장이다. 벌교역 앞에 ‘태백산맥 문
학기행길’이 있고 보성여관, 벌교금융조합, 소화의집,
현부자네집 등 ‘태백산맥’ 속 명소들이 있다.

장흥에서는 매생이가 한창이다. 이 지역 내전마을
매생이를 최고로 친다. 매생이는 주로 탕으로 끓이는
데, 싱그러운 바다내음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다.
장흥 억불산의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는 숙박시
설과 산책로가 있어 고즈넉한 숲 산책을 즐기기 좋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봄아,잠시만!…늦겨울꼬막 맛 좀보게∼
예산어죽얼큰·통영물메기탕국물별미
정선콧등치기·영월메밀전병지역명물
벌교꼬막·장흥내전마을매생이도제철

예산 어죽 장흥 매생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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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유럽이 할
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
위스 트래블
패스는 3월

31일까지구매하면무료연속일을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런던과 파리를 오가는 초고속
열차 유로스타는 3월10일까지 구매하면 스
탠다드 티켓은 최대 40%, 스탠다드 프리미
어티켓은최대 35%할인한다.프랑스-스페
인 초고속 열차(FSHS) 구간권도 2명 여행
시 1등석티켓을최대 30%할인하는프로모
션을 3월1일까지 진행한다. 프랑스와 스위
스를 연결하는 초고속 떼제베 리리아(TGV
Lyria·사진)는 28일까지 최대 50% 할인한
다. 유럽의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탈
리스는 29일까지 1등석 티켓을 구매하면 최
대57%할인받을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해 외
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활성화에 기여
한 유공자개인부문 7명과단체 부문 7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
전 괴정고등학교 조성준 교사, 부산 학사초
등학교 박민우 교사, 파주 한빛고등학교 양
재은 교사, 대구 강북중학교 배성미 교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임윤혜 주무관, 경기도
시흥시 김정효 주무관, 광주관광컨벤션뷰
로 김지희 팀장 등 7명이 표창을 받는다. 단
체 부문에서는 한국관광고등학교(경기), 안
남중학교(경남), 산의초등학교(경기), 여의
도초등학교(서울), 충청북도교육청, 국제문
화교류진흥원(전북), 롯데관광 등 7곳이 표
창을받는다. 김재범기자

레일유럽, 유럽 철도 티켓·패스 할인

문체부, 외국인 청소년 방한여행 표창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화리조트가 봄 패키지를 출시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앱 회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백암온천 패키지는 온천 사우나 무제한 이용에 조식 및

석식 포함이며, 설악 쏘라노는 객실과 워터피아(2인) 주중
패키지를 할인한다. 경주는 객실과 조식 뷔페, 뽀로로 아
쿠아 빌리지(2인)가 포함이다.

한화리조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잔여객실에 한
해 예약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암온천은 알칼리성 자연용출 온천수가 신경통과 만
성 관절염, 동맥경화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최초 보양온천인 설악 워터피아의 노천시설
스파밸리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해 말 오
픈했다. 경주 뽀로로 아쿠아 빌리지는 100% 천연 온천
수로 1800m² 규모에 14가지 테마로 꾸며져 있다.

김재범 기자

온천무제한+워터피아할인
한화리조트 ‘봄패키지 ’출시


